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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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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청년 유입 및 창업 제안

1. [기술형] ‘다축 사과원’ 연계 로봇 & 드론 방제 서비스 창업
거창은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미래형 다축 사과원’을 조성 중이며, 농업 로봇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스마트 과수원에 필요한 방제·제초·운반 로봇과 드론을 대여하거나 전문적으로 운용해 
주는 기술 서비스 업체를 창업하는 것입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기계 조작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년들이 ‘농업용 엔지니어’로 정착 할 수 있으며, 고령화된 농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체험형] ‘고라니 워케이션(Workation)’ 및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거창은 2025년부터 ‘고라니 워크 앤 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 단순 민박 형태를 넘어, 북상면이나 고제면의 폐교·빈집을 리모델링해 초고속 인터넷을 갖춘 ‘숲속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자연 속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거창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클래스나 트레킹 프로그램을 
연계해 체류형 콘텐츠로 발전시킵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대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IT·디자인 분야 청년들을 ‘반정착(듀얼 라이프)’ 형태로 먼저 유입한 
뒤, 장기적으로 귀촌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가공형] 거창사과/포도 기반 ‘스페셜티 전통주 & 로컬 푸드’ 브랜딩
춘천의 '감자빵'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강력한 먹거리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 아이디어: 고제면의 고랭지 사과를 활용한 ‘거창산 시드르(Cider·사과 와인)’ 양조장이나, 웅양면 포도를 활용한 ‘내추럴 
와인 브랜드’를 창업하는 것입니다. 단순 가공품을 넘어, MZ세대의 감각에 맞춘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 핵심입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단순한 농업 종사자가 아니라 ‘브랜드 디렉터’와 ‘조주사’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SNS 
기반 전국 단위 판매와 관광 연계 사업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4. [교육형] ‘스마트팜 에듀테이너’ 및 농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거창읍 대평리에 대규모로 조성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아이디어: 스마트팜 운영과 작물 재배 과정을 유튜브·틱톡 등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전국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반 창업입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힘든 농사’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농업 경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지식을 콘텐츠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창조형 직업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귀농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팁 (2026년 기준)
• 청년귀농 홈:만 19~45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청년 귀농인의 집'을 제공합니다 (현재 10호 운영 중).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거창읍 대평리 일대에 2027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몸만 와도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거창은 이제 '사과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사과를 활용한 '기술'과 '문화'를 파는 곳"으로 청년들에게 제안한다면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창군 청년 지원 정책]
사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거창군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들입니다.
① 거창군 청년 귀농 및 정착 지원
• 청년 귀농인의 집:만 19~45세 이하 청년에게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북상, 고제 등 10개소 운영 중).
•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거창군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자금 지원 사업(최대 수천만 원 단위)이 주기적으로 공고됩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 영농정착지원금: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사업 초기 소득 공백 해결)
•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패키지:거창읍 대평리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이용 가능 (2027년 완공 예정).
③ 공간 확보를 위한 '빈집 활용' 지원
• 농촌 빈집 정비 사업: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을 활용해 양조장이나 사무실 공간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propose1
김위성이 제안하는



  거창의 가조 온천 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강알칼리성(pH 9.7)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의 'Y자형 출렁다리(항노화 

힐링랜드)'와 연계하여 웰니스(Wellness)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조의 지리적 강점(광주대구고속도로 인접, 가야산 자락)과 온천 자원을 활용한 4가지 활성화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1. [체류형] '미드나잇 온천 & 스테이' (야간 관광 활성화)
현재 가조 온천은 낮 시간대 방문객이 중심입니다. 이를 저녁까지 확장하여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아이디어:일본의 료칸이나 유럽의 스파처럼 '야간 조명 족욕탕'과 '불멍 테라스'를 결합한 감성 캠핑 스테이를 조성합니다.

•핵심 요소:지산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산책로에 조명 예술(Media Art)을 더하고, 온천수를 이용한 야외 노천탕 시설을 

갖춘 청년 운영 '스마트 스테이' 유치.

2. [뷰티형] '가조 온천수 비건 화장품' 브랜딩 (특산물 연계)
가조 온천수의 매끄러운 수질은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이를 상품화하여 지역 밖에서도 소비하게 만듭니다.

•아이디어:항노화 힐링랜드의 하늘호수(한방 화장품)와 협업하여, 가조 온천수를 기반으로 한 '입욕제(배쓰밤)', '미스트',  

'보디케어 세트'를 개발합니다.

•청년 창업 포인트:가조 면내 빈 점포를 개조하여 '직접 만드는 나만의 온천수 화장품 클래스' 운영 및 패키지 디자인 특화.

3. [미식형] '온천수 수비드 & 로컬 미식' 팝업 레스토랑
가조의 온천수를 조리 과정(온도 유지 등)에 상징적으로 활용하거나, 온천 지구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합니다.

•아이디어:온천 열을 활용한 공법이나 가조 분지의 특산물(쌀, 사과)을 결합한 '가조 온천 찜 요리'나 '사과 시드르 바(Bar)'를 

운영합니다.

•핵심 요소:'2026 거창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먹는 온천 여행'이라는 테마를 제공합니다.

4. [디지털] '가조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운영
가조는 대구와 광주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일과 휴식을 동시에 원하는 도시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전략입니다.

•아이디어:가조 온천 지구 내 노후된 상가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온천이 있는 공유 오피스'를 구축합니다.

• 지원 정책 활용:경상남도와 거창군의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사무 공간 임대료를 지원받고, 입주 청년들에게 

온천 자유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조 온천 지구(가조,가북) propose2
김위성이 제안하는



  거창군 고제면은 해발 고도가 높고 백두대간(덕유산 자락)과 맞닿아 있어 산악 관광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과 산지'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관광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곳입니다.

  고제면의 삼봉산이나 빼재(신풍령),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를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활성화 아이템 4가지를 제안합니다.

1. [익스트림] 국내 최초 '고제 사과 고원 산악 자전거(MTB) & 그래블 공원'
고제는 지형이 험하고 고도가 높아 산악 레포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기획:기존 임도를 정비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즐길 수 있는 MTB 전용 코스를 조성합니다.

• 활성화 아이템:'사과꽃 라이딩', '단풍 라이딩' 대회를 개최하고, 산 아래에 바이크 전용 캠핑장(Bike-In Camping)을 

설치합니다.

• 기대 효과:자전거 동호인들은 장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체류형 관광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체험형] 빼재 '스타라이트 포레스트(Starlight Forest)' 디지털 숲
고제면 빼재(신풍령)는 은하수를 관측하기 좋은 명소입니다. 이를 낮의 산악 관광과 연결해야 합니다.

• 기획:산림레포츠파크 내 산책로에 야간 미디어 아트를 설치합니다. 밤이 되면 숲 전체가 아바타의 세계처럼 빛나는 '디지털 

포레스트'를 구현합니다.

• 활성화 아이템:숲속 야간 명상 프로그램, 별자리 도슨트 투어.

• 기대 효과:감악산이 '꽃'과 별이라면, 고제는 '숲'과 별로 차별화하여 야간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3. [미식형] '고제 고랭지 다이닝 & 구름 위 레스토랑'
고제 사과는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합니다. 이를 '사과 따기 체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 기획:삼봉산 중턱이나 전망 좋은 고지에 통유리 구조의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 활성화 아이템:거창 사과와 고제 고랭지 채소를 활용한 '팜 투 테이블(Farm-to-Table)' 다이닝. 특히 청년 셰프들과 

협업하여 '고제 사과 커리', '고제 사과 화덕피자'등 감각적인 메뉴를 개발합니다.

• 기대 효과: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뷰 맛집'을 찾아다니는 MZ세대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4. [교육/휴식] '산촌 워케이션(Workation) 하이커스 빌리지'
백두대간을 종주하거나 산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위한 거점을 만듭니다.

• 기획:고제면의 유휴 공간이나 폐교를 활용해 등산객 전문 숙소(Hiker's Cabin)와 공유 오피스를 결합합니다.

• 활성화 아이템:장거리 하이커를 위한 세탁·정비 서비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고성능 Wi-Fi 완비.

• 기대 효과: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거주형 관광객'을 확보하여 고제면 소재지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1. [기술형] ‘다축 사과원’ 연계 로봇 & 드론 방제 서비스 창업
거창은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미래형 다축 사과원’을 조성 중이며, 농업 로봇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스마트 과수원에 필요한 방제·제초·운반 로봇과 드론을 대여하거나 전문적으로 운용해 
주는 기술 서비스 업체를 창업하는 것입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기계 조작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년들이 ‘농업용 엔지니어’로 정착 할 수 있으며, 고령화된 농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체험형] ‘고라니 워케이션(Workation)’ 및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거창은 2025년부터 ‘고라니 워크 앤 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 단순 민박 형태를 넘어, 북상면이나 고제면의 폐교·빈집을 리모델링해 초고속 인터넷을 갖춘 ‘숲속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자연 속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거창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클래스나 트레킹 프로그램을 
연계해 체류형 콘텐츠로 발전시킵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대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IT·디자인 분야 청년들을 ‘반정착(듀얼 라이프)’ 형태로 먼저 유입한 
뒤, 장기적으로 귀촌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가공형] 거창사과/포도 기반 ‘스페셜티 전통주 & 로컬 푸드’ 브랜딩
춘천의 '감자빵'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강력한 먹거리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 아이디어: 고제면의 고랭지 사과를 활용한 ‘거창산 시드르(Cider·사과 와인)’ 양조장이나, 웅양면 포도를 활용한 ‘내추럴 
와인 브랜드’를 창업하는 것입니다. 단순 가공품을 넘어, MZ세대의 감각에 맞춘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 핵심입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단순한 농업 종사자가 아니라 ‘브랜드 디렉터’와 ‘조주사’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SNS 
기반 전국 단위 판매와 관광 연계 사업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4. [교육형] ‘스마트팜 에듀테이너’ 및 농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거창읍 대평리에 대규모로 조성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아이디어: 스마트팜 운영과 작물 재배 과정을 유튜브·틱톡 등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전국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반 창업입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 ‘힘든 농사’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농업 경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지식을 콘텐츠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창조형 직업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귀농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팁 (2026년 기준)
• 청년귀농 홈:만 19~45세 청년에게 월 1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청년 귀농인의 집'을 제공합니다 (현재 10호 운영 중).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거창읍 대평리 일대에 2027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몸만 와도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거창은 이제 '사과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사과를 활용한 '기술'과 '문화'를 파는 곳"으로 청년들에게 제안한다면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창군 청년 지원 정책]
사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거창군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들입니다.
① 거창군 청년 귀농 및 정착 지원
• 청년 귀농인의 집:만 19~45세 이하 청년에게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북상, 고제 등 10개소 운영 중).
•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거창군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자금 지원 사업(최대 수천만 원 단위)이 주기적으로 공고됩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 영농정착지원금: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사업 초기 소득 공백 해결)
•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패키지:거창읍 대평리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이용 가능 (2027년 완공 예정).
③ 공간 확보를 위한 '빈집 활용' 지원
• 농촌 빈집 정비 사업: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금을 활용해 양조장이나 사무실 공간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랭지농업에 대한 제안(고제,웅양,주상)propose3
김위성이 제안하는



거창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 교통 개선 방안

  거창 감악산 '꽃&별 여행' 축제는 해발 900m 정상의 아스타 국화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감동이 크지만, 지형적 특성상 외길 

진입로와 좁은 산길로 인한 교통 체증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도로 인프라 확장안과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인프라 확장 및 물리적 개선 (Hard Solution)
① 진입 및 출구 도로의 이원화 (일방통행 루프화)

• 연구 방안:현재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겹쳐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존 임도를 보강하거나 신규 도로를 개설하여 

'남상면 방향 진입 - 신원면 방향 하산'식의 거대한 일방통행 루프(Loop)를 형성해야 합니다.

• 효과:교행 불가능 구역을 없애 차량 흐름을 2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정상부 대형 주차타워 및 회차 공간 확보

• 연구 방안:산 정상은 가용지가 좁습니다. 평면 주차장 대신 조립식 다층 주차 공간이나 풍력발전기 사이의 유휴지를 

복층화하여 절대적인 주차 면수를 늘려야 합니다.

2.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시스템 도입 (Soft Solution)
① 스마트 '입산 예약제' 및 실시간 혼잡도 안내

• 아이디어:축제 기간 동안 '사전 예약 차량'만 정상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 활용:T맵, 카카오내비와 협력하여 감악산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현재 주차 대기 2시간" 등의 메시지를 띄우고, 인근 

남상면 거점 주차장으로 유도합니다.

② 셔틀버스 전용 차선 및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 아이디어:산 아래(남상면 소재지 또는 감악산 입구 마을)에 대규모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일반 차량은 통제한 채 전용 

셔틀버스만 5~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 차별화:셔틀버스 안에서 거창 사과즙을 제공하거나, 거창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이동 시간도 축제의 일부로 만듭니다.

3. 획기적인 대안: 산악 관광 교통수단 도입 (Innovative Idea)
① 친환경 전기 모노레일 또는 케이블카 설치

• 아이디어:도로 확장에는 막대한 산림 훼손과 비용이 듭니다. 대신 산 중턱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이동하는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합니다.

• 청년 유입 포인트:모노레일 운영 및 주변 카페/굿즈샵 운영권 등을 청년 창업자에게 부여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합니다.

② 축제 기간 한정 '도보/자전거 챌린지' 운영

• 아이디어:차량 정체가 심한 특정 시간대에 차를 두고 걷거나 전기 자전거로 올라가는 방문객에게 축제장 상품권이나 무료 

음료권을 증정합니다.

 

감악산 ‘꽃&별 여행’축제 교통 개선 방안(남상,신원) propose4
김위성이 제안하는



1. 인프라 확장: [수승대 수상 극장 & 스마트 아트홀]
① 세계 최초의 '플로팅(Floating) 수상 무대' 도입

• 아이디어:수승대 계곡 물 위에 뜨는 가변식 무대와 객석을 설치합니다.

• 효과:거창의 자연(물, 바위) 자체를 무대 장치로 활용하여, 관객이 발을 물에 담그고 연극을 관람하는 독보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생샷'을 원하는 MZ세대에게 강력한 유입 동기가 됩니다.

② 폐교 및 유휴시설의 '블랙박스 극장'화

• 아이디어:위천면, 마리면 일대의 폐교를 개조해 실험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소극장(Black Box 

Theater)을 여러개 조성합니다.

• 효과:야외 공연의 단점인 날씨 문제를 해결하고, 연중 내내 연극인들이 머물며 창작하는 '연극인 마을'로 인프라를 

확장합니다.

2. 수준 높은 공연 유치: [글로벌 콜라보 & 오리지널 IP]
① 넷플릭스/OTT 인기작의 연극 버전 유치

• 아이디어:고전 연극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친숙한 웹툰이나 OTT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연극을 라인업에 포함합니다.

• 효과:연극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을 거창으로 끌어들이는 입문용 킬러 콘텐츠가 됩니다.

② '거창 오리지널' 대형 실경 뮤지컬 제작

• 아이디어:거창의 설화나 역사를 바탕으로 수승대 거북바위 전체를 배경으로 삼는 대규모 실경(Real Scene) 공연을 

상설화합니다.

• 효과:안동의 '왕의 나라'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격 공연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3. 관객 유치 전략: [연극제 패키지 & 디지털 전환]
① '연극+워케이션' 패키지 (Theatrical Workation)

• 아이디어:연극제 기간 동안 거창의 숙박시설(가조 온천, 위천 캠핑장)과 연극 티켓을 묶은 '연극제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 전략:낮에는 계곡에서 쉬고 밤에는 공연을 보는 '휴가형 관람' 문화 정착.

② 메타버스 연극제 및 실시간 인터랙티브 중계

• 아이디어:거창까지 오기 힘든 관객들을 위해 가상 공간(메타버스)에 수승대 무대를 구현하고 실시간 공연을 송출합니다.

• 전략:온라인에서 먼저 공연을 접한 사람들이 내년에는 오프라인 현장을 찾게 만드는 '팬덤' 형성.

4. 지속 가능한 운영: [연극 테마 스트리트 조성]
• 아이디어:위천면 소재지를 연극 테마 거리로 리모델링합니다. 벽화, 연극 소품 전시, 배우들의 거리 공연(Busking)이 상시 

열리는 공간입니다.

• 효과:공연 시간 외에도 관광객들이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연극 도시'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거창 국제연극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공연은 수준 높게, 즐길 거리는 힙(Hip)하게"변해야 합니다. 특히 수승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최첨단 ICT 기술(홀로그램, 미디어아트)을 접목한 무대 연출은 거창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부수가 될 

것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 방향(마리,북상,위천)propose5
김위성이 제안하는



-현)민주평통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총괄특보단 회복과 성장 경남조직특보단 특보

-전)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 경남주역234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운영위원

-전)민주평통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 자문위원

-사)민부정책연구원 거창지회 지회장

-전)산청군함양군거창군 민주당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전)제47회 거창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주관기수 회장

-전)89동우회 회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3 6:00

[김위성선거사무소]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06, 2층

H·P : 010-6677-8011

E-mail : wiusung@naver.com 

인쇄 [경도인쇄사] 경남 거창군 중앙로 106 TEL 055)944-4600 FAX. 055)943-0799

경력

학력

김위성이 걸어온 길

사전투표안내
05.29.(금) ~ 05.30.(토)

본투표안내
06.03.(수)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샛별초등학교 20회

-거창중학교 42회

-거창대성고등학교 29회

-국립창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부(공학사) 졸업

투표안내
선거기간 및 투표방법 안내

수요일

선거 날짜 오전 6시 ~ 오후 6시 신분증 지참


